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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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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167번 

178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성체 앞에 

파견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전가별 박여원 김남효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영성체송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 쳐 주 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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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사목단상  

  어느새 부활 제3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 ‘하

느님의 자비’를 기념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봄이 무르익어 감에 따라 우

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의미를 녹여내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봄의 모습은 겨울의 차가움을 녹여내고, 언 땅을 뚫

고 나온 새싹이 생명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신비입니

다. 그렇게 드러난 생명은 죽음을 이겨내고 되살아났

다는 부활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이 신비가 바로 예수

님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부활의 

신비입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뉘엿뉘엿 서쪽 하늘로 지고 있을 

즈음, 우리 아이들이 코치 버스를 타고 2박 3일간 부

활 피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본당신분의 강복을 기다

리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를 뒤로하며 아이들을 만

나러 가는 길이 참 뿌듯했습니다. 버스 안의 4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미소 띤 얼굴들이 부활하신 예

수님처럼 참 아름다웠습니다.  

 

  차 밖에서 떠나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떠난 아이들이 오늘 오후에 돌

아옵니다. 무사히 주님 부활의 은총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

다.  

 

  부활은 죽은 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삶으

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변화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

느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미국 작가 트리나 파울러스(Trina Paulus)의 작품, 

“꽃들에게 희망을(Hope for the Flowers)”의 애벌레가 

생각이 납니다. 애벌레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

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세상의 여러 애벌레들을 만나

며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픈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애벌레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다른 애벌

레를 밟고 오르는 애벌레 산을 발견하고 사력을 다해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끝까지 오릅니다. 그 정상에서 

발견한 세상은 끝없는 욕망의 산 이외에 아무것도 없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쯤, 그의 동료이며 사랑이었

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며 그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 합니다.  

 

  결국 그 애벌레 산에서 내려온 애벌레는 나비를 따

라가 나무에 매달린 텅 빈 누에고치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알아챕니다. 그렇게 스스로 누에고치의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 고치를 깨고 나비가 되

어 세상을 자유롭게 날며 하늘 높이 날아간다는 이야

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

을 것이라는 희망, 내일은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이

라는 희망, 내일은 더 높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

망……그러나 그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지만 언제나 좌절이 희망보다 먼저 우리를 덮치는 현

실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절

망의 벽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자신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

아 헤맵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으러 떠나는 소년처

럼……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다른 애벌레들 밟고 올라간 정상에 아무것도 없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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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의 무한 경쟁은 의미 없는 희망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나는 노력 끝에 허망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오만

과 아집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죄 없는 사

람들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결국 애벌레 산을 내려온 애벌레가 스스로 암흑의 

누에고치 속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온전한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날개를 단 나

비입니다.  

 

  아무도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의 전신이라는 사실

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하

느님과 함께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합

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

는 하느님의 사랑을 상상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계

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남을 짓밟고 오르려는 무

한 경쟁의 쳇바퀴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남을 짓밟지 않고 높이 자

유롭게 오를 수 있다는 현실을 증명해 보이신 가장 

강력한 표징입니다. 자신을 부족함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채워 주시

는 자비의 표징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빨리 달

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누구나 다 함께 

더불어 가는 여정의 동반자임을 알려주는 표징입니

다.  

 

  그를 위해 애벌레가 잠시 누에고치의 암흑 속으로 

들어가듯, 예수님께서 수난과 죽음을 감수하시듯, 우

리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저주나 천벌이 아니고 부

활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겨

내는 암흑의 시간 속에서 날개가 돋아나고 생명이 가

득해져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 높은 곳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

는 이들과 함께……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부활 이야기

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잠시 언급된 이야기로  루카 

복음은 자세히 그 이야기의 감동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서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된 안식일 다음 날에 낙담한 두 

제자가 자기 고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무덤이 텅 비었다

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도중

에 한 나그네를 만나 함께 길동무를 하게 됩니다. 그 

나그네는 성경의 예언자들의 말을 풀이해 주는 데, 저

녁이 되어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을 때, 빵을 

들고 기도를 한 뒤,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서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

다는 이야기입니다.  

 

  빵을 들고 기도하신 뒤에 떼어서 나누어 주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의 세상적 욕망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부활의 표징임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은 세상에 패배가 아니고, 실패

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좌절도 아니며,  오히려 성공

이고, 승리이며, 희망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보

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

이 주님과 함께라면 실패와 패배와 좌절의 증거가 아

니라 성공과 승리와 희망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 시기 동안에 우리는 애벌레가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되듯이……그렇게 두 제자가 부활하

신 예수님을 알아보듯이……예수님의 말씀이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듯이……빵을 떼실 때 부활하신 예

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

다는 사실을……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엠마오로 떠나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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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3주일  

넷째 주일 (4월) 

  공동체 소식                                                                                                                   

알 림 

특별헌금 

4월 23일(오늘) Catholic Home Missions 

5월 21일(일)  Catholic Communications  

부활과 본당설립50주년 제대꽃 봉헌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과 본당설립 50주

년을 축하하며 우리의 정성을 함께 봉헌하고자 

제대꽃 봉헌을 4월 30일(일)까지 받습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일시 : 7월 9일(일) 2 p.m.  

장소 : 성전 

신청 방법 : 2명 1팀 (퀸즈성당 신자) 

의무 참가 : 사목회, 각단체 1팀, 각구역/반 1팀 

범위 / 교재 : 성서4복음서 / 문제집 배부 

접수 : 사목회 데스크 

주관 & 주체 : 퀸즈성당 사목회 

* 상품 내역 

  1등 1팀 : $1000 (H-MART 상품권)  

          (골든벨 특별 상품—성당 2022부활초) 

   2등 1팀 : $700 (H-MART 상품권) 

   3등 1팀 : $500 (H-MART 상품권) 

   방청객 : 행운권 추첨상품 

* 라운드별 진행방식 

  전체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 진행시 중간 탈락자는 없습니다. 

   각 라운드 점수에 따라 다음 라운드 통과자가     

  선정됩니다. 

   

  

본당설립 50주년 기념 액션 페인팅 

일시 : 4월 23일(오늘)  8 a.m. 미사 후 부터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앞 파빌리언 

대상 : 전신자    

본당설립 50주년기념 감사미사 

본당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본당에  

50년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다가

오는 새 시대를 봉헌하는 감사 미사와 축하연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미사 : 4월 29일(토)   3 p.m. 

장소 : 성전 

축하연 : 4월 29일(토)   5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성모님의 밤 

오월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덕을 기리며 그분의 

겸손과 순명의 길을 본받고자 ‘성모님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5월 2일(화)  8 p.m. 성전 (묵주 지참) 

꽃 봉헌 : 모든 교우 (꽃은 성당에서 준비합니다)

본당설립 50주년기념 전신자 사진 촬영 

일시 : 4월 23일(오늘)  모든 미사 후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4월 23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본당설립 50주년기념 미사 때 파킹장 사용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하여 본당설립 50

주년 기념 감사미사 날에 본당 신자분의 파킹장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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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장학금 2023 여름 캠프  

퀸즈 성당 청년 대학생 이스라엘 성지순례  

제22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2023 혼인교리  

한국어 화상 혼인 교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날짜 : 7월 15일(토), 11월 18일(토) 

접수 : 성당 사무실  

신청은 준비관계상 2주전까지 받습니다.   

성탄반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첫 모임 : 5월 21일(일)   

모임 장소 : 교육관 채플 

11 a.m. 미사 참석 후에 채플에서 시작합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79차 미동북부 ME부부주말  

일시 : 5월 27일(토) 7 p.m.  - 5월 29일(월)  5 p.m.  

장소 : 뉴욕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주소 : 440 West Neck Rd. Huntington, NY 11743 

연락처 : 신은미 세라피나 (516) 996-9038 

이 부부주말을 통해 많은 부부가 서로의 삶을 함

께 되돌아보며 대화를 통한 관계회복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셉회 성당주변 청소  

일시 : 4월 25일(화)  10 a.m.—11 a.m.  

요셉회 교양강좌   

일시 : 4월 25일(화)  11:20 a.m.—11:40 a.m.  

주제 : 시니어 건강관리에 관한 One point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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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4월 23일(오늘)  9 a.m.—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박재환, 황혜성, 임칠성, 김민지  

 

  

생활 상담소  

4월 23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4월 9일(일) - 4월 15일(토) 59,983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457,159 단  

성당 진입로  

Flushing 2구역 3반   

Flushing 2구역 1반   

 

Bayside 구역 4반   

 
 

 

Whitestone 구역 1반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반모임  

생활 상담  

꾸리아 평의회  

날짜 : 4월 23일(오늘)  1 p.m.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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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광고주 모집  

주보 광고란의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십시일반의 나눔(Rice Bowl) 도네이션    

4월 23일(오늘)까지의 도네이션은 $2,445입니다 

사순절 초 봉헌 도네이션  

사순 기간 동안의 초봉헌 총액은 $2,197입니다.    



특별헌금  

오 카타리나 $2,000, 서화영 크레센시아 $500, 김

나영 엘리사벳 $40, 김미영 엘리사벳 $40, 모니카 

$30, 익명 $500 특별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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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의료선교 도네이션  

날짜 : 5월 26일(금) - 6월 1일(목)  

장소 : 볼리비아  

유니온 약국 (신 레오니아), 모라미 약국 (남경

아), AC 약국 (문소영)에서 의약품을 후원해 주셨

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놀 선교회 도네이션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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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Sunday in April                                                                                            Announcements  

Announcements                                                                                                                                                           April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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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Apr. 15th (Sat) is 
457,159 decades.  
Apr. 9th (Sun) — Apr. 15th (Sat) : 59,983 decades 

Special Collection  
  

May 21st (Sun)   Catholic Communications  

2023 St. Paul Summer Camp  

Schedule : Dec. 25th (Mon) – Jan. 1st, 2024 (Mon)    
Cost : $1,600 + airfare 
Target : Young adult and college students who      
              have church registration 
Register :From Apr. 16th (Today) 10:30 a.m.  at 
the pastoral desk every Sunday 
How many : 20 people only (first come, first serve)  
How to apply : $500 (reservation fee) and   
                        copy of passport 
Young adults are encouraged to go on the pilgrim-
age. As an incentive, the church is willing to donate 
30% of the total expenses.  

50th Anniversary Mass and Banquet  

 

Group Photo Shoot for All Parishioners to Cele-
brate 50th Anniversary of Church 

 

 

Donations 

 

Parking Lot Will Be Closed on Sat., April 29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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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hird Sunday of Easter  

Weekly Homily                                                                                                                                                              April 23, 2023 

  
 
 

 For all who seek the truth and for all who guide the truth seekers: that the Holy Spirit guide and 

protect them as they share their knowledg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civil authorities and all who work for the common good:  that they remember to have compas-
sion, patience and understanding for those who are having a difficult tim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poor, unemployed and those who struggle to make ends meet: that they realize that their 
difficult times will not be forever and there will always be someone willing to help,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try to walk in the way of the Lord: may they have the Holy Spirit guide and watch 

over them as they spread the Word ,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students who are at the high school workshop: may they come back safely and with a 

sense of unit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all present in this holy place and for all who recognize the Lord in one another: that we re-

alize this gift the Holy Spirit has given us, let us pray to the Lord. ◎ 

 Nobody likes broken things. But rather than simply throwing it away gluing the pieces 
back together, the Japanese have turned the common broken bowl into a rare object of beauty. 
They mend the broken pieces together using gold. This is called “Kintsugi”, or “golden repair.” 
Look up “Kintsugi” on Google and you’ll see these exquisite pieces of art made valuable precise-
ly because they had been broken but now are not only fixed, but valuable. On the night before 
he died, Jesus took bread, blessed and BROKE it, saying “This is my body”. Today’s gospel re-
counts a beautifully human experience of two disciples fleeing Jerusalem, for they feared the 
same group that arrested, tried and executed Jesus would soon do the same for them. As they 
walked to the village called Emmaus, a stranger joined them on the road and asked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Who was this clueless stranger? Then he opened the scriptures for them, 
especially ones that asked: “Was it not necessary for the Christ to suffer and enter into his glo-
ry?” Not “unfortunate.” Not “regrettable.” But NECESSARY. That is why at the end of the day it 
wasn’t bad luck but necessary for Christ to be broken for us. That is why, mindful of Jesus’ Last 
Supper, as soon as the stranger blessed the bread and broke it, the disciples knew it was Jesus, 
and no sooner did they recognize him, he disappeared. Many things get broken every day: 
hearts, promises, relationships and hopes. But better than the Japanese art of repairing broken 
bowls with gold to make works of beauty, Jesus comes into our brokenness and mends us with 
his body and blood. He remains with us in our brokenness and in his brokenness we are healed.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rd Sunday of Easter                                                                                                                    April 23, 2023 (Year A)  No. 2630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6:1-2, 5, 7-8, 9-10,11 

◎  Lord, you will show us the path of life. (◎ Or Alleluia.) 
○  Keep me, O God, for in you I take refuge; I say to the LORD; “My Lord are you.” O LORD, my 

allotted portion and my cup, you it is who hold fast my lot.◎ 

○  I bless the LORD who counsels me; even in the night my heart exhorts me. I set the LORD ever 

before me; with him at my right hand I shall not be disturbed. ◎ 

○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soul rejoices, my body, too, abides in confidence;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y soul to the netherworld, nor will you suffer your faithful one to undergo 

corruption. ◎  

○  You will show me the path to life, abounding joy in your presence, the delights at your right hand 

forever.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cts of the Apostles 2:14,22-33 (46A) 

Second Reading  

   1 Peter 1:17-21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The disciples recognized the Lord Jesus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alleluia.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s of life 


